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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집시 소녀 (Gypsy Girl c. 1628-1630)

프란스 할스 (Frans Hals 1583 - 1666)

(캔버스에 유채 58 cm x 52 cm 파리 루브르 미술관)

이 그림 속의 소녀는‘하층 계급판 모나리자’라고 

불린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

모나리자가 우아하고 신비스런 미소를 짓고 있는 동

안, 우리의 집시 소녀는 있는 그대로의 소탈한 미소

를 보여준다. 

다 빈치의 모나리자가 누구를 보고 웃고 있는지는 

아무도 모른다. 시선의 방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

다. 그러나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프란스 할스의 집시 

소녀는 명확하게 바로 옆 사람을 보고 웃고 있다. 화

면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

을 관객은 알 수 있다. 헝클어진 머리카락, 반쯤 풀어

헤쳐진 가슴, 소박하다 못해 초라하기조차 한 옷차림, 

화장기라고는 전혀 없이 그저 건강하게 통통한 얼굴 

등 소녀의 외모는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나타내지

만 그녀는 기분 좋게 웃고 있다.

주인공이 내적 성찰에 잠겨 홀로 심오한 표정을 짓

고 있는 초상화와 달리 주인공이 경쾌하고 밝은 표정

을 지으며 혼자가 아니라 화면 밖의 누군가와 교감을 

나누고 있는 표정과 자세를 보이는 것이 프란스 할스 

초상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. 

  

경건한 캘빈주의 청교도들의 사회였던 17세기 네덜

란드 할렘에서 프란스 할스는 인정받는 화가였다. 무

역과 금융으로 부강해진 공화국의 시민들은 자신들

이 얻은 부를 일상에서 나타내기를 원했고, 따라서 현

실의 인물과 재물을 묘사하는 초상화, 정물화, 풍경화 

등을 가지고 집안을 장식했다.  평범한 사람들을 주로 

그렸던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가 인기를 얻었던 이유 

중의 큰 부분이다. 

그 중에서도 개인 초상화에 특출한 재능을 나타낸 

프란스 할스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붓질로 빠르게 그

림을 그려내면서 인물의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고 개

개인이 가진 개성을 드러나게 했다. 그의 빠르고 가벼

운 붓질이 가장 잘 표현해 낸 것은 인물의 얼굴에 순

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소와 웃음이었다.  그의 

초상화 인물의 대부분은 웃고 있다. 

이 집시 소녀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녀는 17

세기 네덜란드에 잠시 살다가 시간 저쪽으로 사라졌

다. 그러나 그녀의 미소는 프란스 할스의 초상화 속

에 영원히 남았다. 4백여 년 전의 그림이지만 그 미소

는 아직도 우리에게 대화를 건넨다. 가 닿을 수 없는 

미묘한 분위기 대신, 그녀는 마음을 전달하는 표정과 

몸짓을 숨김없이 지으면서 인간과 인간이 마음으로 

교류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. 

《김동백》  


